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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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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의 복음. 14,23ㄴ-29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묵상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과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마음에 오시어 편안하고 아늑하며 걱정이 없는 집을 지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건물의 개념인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아늑하며 아무런 걱정이 없는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이란 건물이 항상 편안하고 아늑하며 아무런 걱정이 없는 집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은총의 상태에 놓여있는 모든 영혼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하느님께서 마치 외국에 있는 것처럼 몇몇 영혼들 안에 계시지만 다른 영혼들 안에는 그분의 집에 계신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의 안락함 속’ 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느님께 어떠한 종류의 집을 바칠 것인가요?
우리는 그분께 집을 드릴 수 있지만 여전히 그분을 ‘노숙인’인 상태로 놔둘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아늑하며 걱정이 없는 집’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모든 방에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고, 모든 컵 밭침대와 서랍장을 열 수 있는 모든 열쇠가 필요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나에게 그의 집 열쇠를 줄 것이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집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주인은 그분께서 좋아하는 대로 그의 집을 정리하라고 허가합니다.
영국의 평론가이자 소설가인 C. 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당신 자신을 살아있는 집이라고 상상해보십시오. 하느님께서 그 집을 다시 짓기 위해 오십니다. 아마도 적어도 당신은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붕에 물이 새어있는 것을 양동이로 퍼 나르고 새어 나오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 같은 일 말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일들이 필요로 하고 이로인해 당신이 놀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지금, 현재에, 손해를 주면서 상식적이지 않아보이는 방식으로 집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이 땅에 계신가요? 이 설명은 당신이 생각해왔던 집을 짓는 것과 완전 다릅니다. 설령 여기에 날개집을 달고, 저기에 층을 더 높이고, 더 증축하며 마당을 만드는 것. 당신은 작고 괜찮은 오두막을 만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궁전을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들어가 사실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집입니다. 하느님을 위한 편안하고 아늑하고 걱정이 없는 바로 그 집입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에게 필요한 인성의 모양을 그분께서 다듬으실 수 있도록 하느님 그분을 당신 안으로 허락하십시오.
하느님의 집이신 성모 마리아여, 당신께서는 예수님께서 거처하신 완벽한 장소이셨으니, 저도 당신처럼 하느님을 위한 좋은 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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